
주한미군 복무하다 매력에 푹 빠졌다… 한국어 열공하는 그들

[한미 동맹 70년, 번영을 위한 동맹] [5]
미군한테서 영어 배우다가
이젠 한국어 가르치는 시대

평택=조재현 기자

주한 미군 장병과 그 가족 등 16명이 지난 22일 경기 평택시 평택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은 배서현 평택대 국제교육원장이 주한 미군 장병에게 한국어로 이름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모습. /조재현 기자

“88 올림픽 때 용산에서 복무하면서 만난 한국인들 덕분에 한국어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무엇보다 그 발음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미 8군 군무원 켈리 필립스(63)씨는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 서울 용산의 미 8군 121병원에서 중위로 복무했다. 우연히 배치받은 한국이었지만,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함과 품

위가 잊히지 않았다고 한다. 군 생활 마감 직전이었던 2013년 중령으로 한국을 또다시 찾았고, 2015년 한국에서 군 생활을 마쳤다. 그는 “세 자녀 모두 한국에서 자랐는데, 그중 한

명은 이곳에서 영어 선생님이 됐다”고 했다. 영어 선생님이 된 필립스씨의 딸은 “한국이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머물며 평생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말한다고 한다.

지난 22일 경기도 평택대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필립스씨는 “나는 군인입니다”라는 한국어를 수차례 소리 내 읽으며 익히고 있었다. 그는 “현역일 때는 배울 시간이 없었지만, 한국

을 알면 알수록 더 한국어를 알고 싶었다”며 “특히 군무원이 된 이후 동료 중 한국인이 무척 많아 다양한 한국어 표현을 물어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한국어

와 한국 역사·문화를 배우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 강의를 들었다. 지난 2006년부터 18년째 진행 중인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간 미군·군무원만 1만7400여

명이라고 한다.

이날 한국어 수업을 진행한 배서현(55) 교수는 칠판에 한국어 자음과 모음을 적고 ‘아이’ ‘고기’ 같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설명했다. 배 교수는 “K팝 등 한류 덕분인

지 프로그램을 시작한 10여 년 전보다 주한 미군 장병들이 한국에 갖는 관심이 더욱 커졌다”며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과 달리 한국어를 꼭 배우지 않아도 되는 이들이지만 버거워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더 열심히 한국어를 전파해야겠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수업도 더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며 “한국어 수업이 한미

양국 동맹에 도움 되는 디딤돌이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22일 경기 평택시 평택대에서 한국어 강사 이명진씨가 주한 미군 장병들에게 한국어 강의를 하는
모습. /조재현 기자

작년 11월부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지리 정보 분석병으로 복무 중인 조넬 로크(32) 상병은 입대 전부터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양념 갈비와 김밥 같은

한국 음식을 즐겼다. ‘떡볶이’ ‘순대’ 등 몇몇 단어는 스스로 익혔지만,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었던 마음에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다. 그는 “영어와 전혀 다르게 생긴 자음과 모음이 낯

설지만, 어떻게 읽는지 알고 싶어진 외국어는 처음이었다”며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열심히 복습해 룸메이트와 하루 종일 한국어로 대화해 보고 싶다”고 했다. 그의

룸메이트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한다.

캠프 험프리스의 한 항공 대대에 복무하는 호수에 소브라도(30) 병장은 한국에 배치받은 지 채 한 달이 안 됐다. 하지만 한국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로 먼저 접했다. 한국어

드라마에 푹 빠진 그는 복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대 밖 외출을 할 때 한국어만 사용하는 게 목표다. 그는 “그동안은 부대 식당을 가면 주인이 직접 주문을 받는 곳 앞에선 발길

을 돌렸다”며 “이제는 한국어로 음식을 시켜보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어 수업에는 16명의 미군과 그 가족, 군무원이 참가했다. 남편이 군무원인 아리랏 카터(48)씨는 “미국에서도 드라마나 K팝 때문에 한국이 익숙했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건 정말 재밌지만, 존댓말은 너무 어렵다”고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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